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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소개

세종문화회는 미국에서 2004년에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어 지난 10년동안 세종 음악경연대회, 세종 작문경연대회, 세종 국제 작곡 경연대회, 시조 쓰기 워크샵등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미국 문화안에 소개 시키고 나아가 한국 의 문화적인 요소가 미국 문화안에 정착하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 설립 배경

세종문화회의 구상은 세종문화회의 공동 설립자이며, 창설시부터 이사및 사무총장으로 봉사 해 오고 있는 박종희 (Lucy Park,  일리노이 주립대 의대 교수) 사무총장이 하였습니다. 박 총장은 늦둥이 딸이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시카고의 중국 이민자들이 주관하는 큰 음악 경연대회의 하나인  “The Music Festival in Honor of Confucius (공자를 기리는 음악경연대회) ”에 나가기 위해 매년 미국인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부터 중국고유 의 음률이 들어간 지정곡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보고 중국이민자들이 자기 고국의 문화를 미국에 소개 시키고 또 미국 주류 문화안에 도입하려고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이민자들이나 중국이민자들이 후세들을 위해 적극적인 문화 정착의 노력을 보고, 우리도 더 늦기전에 한국의 문화를 미국 주류 문화안에 적극적으로 소개 시키고 또 나아가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가 미국 문화안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몇 년동안 주위의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구상해  왔습니다.  2003년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이사회 때, 동창회 회장단 에게 미국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 대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음악, 문학, 미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격려함과 동시에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그들이 맛보게 하여, 그들이 자라면서 한국문화에 친숙해 져, 한국문화가 자연스럽게 미국 주류 문화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전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그 아이디어에 동감하여, 그러한 노력을 집행해 나갈 독립된 새로운 전문 단체를 설립하는것을 동창회가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 초에 seed money 형성을 위한  기금 모금 음악회를 동창회에서 개최하여 모은 수입금 $3,000과 동창회 후원금 $2,500, 총 $5,500 을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로 받아 창립기금으로 하여, 발기인 회를 거쳐 박 총장이 제시한 세종문화회라는 이름으로 2004년 8월에 일리노이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고, 연방 정부 IRS로 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1(c)3자선 단체로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초대 회장에 단체의 설립을 적극 후원해 준 전현일 시카고 전 서울대 동창회회장 (세종문화회 공동 설립자) 을 선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조직의 운영을 맡아 할 사무 총장으로 박종희 총장을 선출하여 박 총장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사겸 사무 총장으로 일하며 세종 문화회의 모든 프로 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는 결정기관인 이사회, 집행기관인 회장단, 자문을 해주는 Advisory Board, Honorary Board 와 교수나 전문인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세종문화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 하는여러 Planning Committee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음악경연대회

세종문화회의 첫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음률이 들어간 지정곡을 연주하도록 한 제 1회 세종 음악경연대회를 시카고 한국일보와 공동 주최하여2004년 11월 14일 일리노이 주립대학 시카고 켐퍼스의  음악대학 연주실에서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기존 곡들 중에서는 초 중고등학생들이 연주 할 만한 한국의 음률이 들어 간 피아노나 바이올린 곡을 찾지 못해, 세종음악경연대회를 위해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 계신 작곡가들께 작곡을 부탁하여 무보수로 작곡해 주신 지정곡들을 받아 경연대회의 지정곡으로 써, 아리랑 환타지 (바이올린곡), 영산회상의 상영상을 모티부로  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등, 한국의 음률이 들어간 피아노, 바이올린 곡들을 수상자 연주회에서 일반인들에게 World Premier 연주로 처음 으로 선 뵈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매년 세종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2012년 12월에 제 9회 대회를 마쳤으며 대회 수상자들의 연주회를 통하여 세종 국제 작곡경연대회의 수상작들과 특별히 작곡을 의뢰하여 받은  수십편의 한국의 독특한 음률이 들어간 지정곡들을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인 후세들과 타인종 들이 연주하여 미국 음악 사회에 선보였으며, 특히 Wheaton 대학의 작곡과 교수인 김미숙 작곡가/교수님이 작곡하신 “옹혜야의 기쁨”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은 시카고 제1의 클래식 음악 방송국인 WFMT 에서 방송되었고, 신동일 작곡가님의 “해가 서산에 저물어도” 는 미국 학생에 의해 Wilmette 도서관에서 열린 정기 연주회에서 연주되었고 또 다른 많은 한국의 을률이 들어간 지정곡들이 여러 행사에서 연주 되었습니다. 지난 9회 경연대회를 거쳐 오면서 세종음악경연대회는 이제 미중서부지역 뿐아니라 미국 동부지역에도 알려진 격조 높은 괄목할 만한 경연대회의 하나로 음악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종 음악경연대회가 인정받는 경연대회의 하나로 자리 매김한 데는 사회의 각종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는 집행진들의 오랜 경험에 의한 조직, 운영, 행정  능력을 경연대회에 활용하고, 전문가들을 음악경연대회기획위원으로모셔 자문을 받고, 권위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 올 수 있었던 능력과, 한국의 음률이 들어간 마땅한 지정곡이 없을 때 여러 작곡가님들이 경연대회를 위한 지정곡을 특별히 작곡 해 주신 적극적인 후원과, 국제 작곡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의 작곡가들에게 한국의 음률을 소개하고 동시에 경연대회에서 쓸 지정곡을 모을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콤퓨터와 인터넷에 능숙하여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수집 전달 및 의사소통 을 할 수 있었던 능력 등이 중요한 역활을 하였습니다. 심사위원과, 부모님들과 학생으로 부터 “이렇게 잘 조직되고 운영하는 경연대회는 찿아 보기 드물다”라는 칭찬과, “심사가 공평하였고, 그런 유명한 심사위원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다” 등의 학생들의 만족감과 경연대회가 끝나고 한 두시간 안에 즉시 웹사이트에서 수상자 명단들을 신속하게 발표하는 대회 진행의 탁월함이 세종음악경연대회를 격조 높고 인정 받는 대회로 자리 매김 하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종작문경연대회

세종음악경연대회에서 사용할 지정곡들을 모으기 위한2005년도의 제 1회 세종 국제 작곡 경연대회의 모든 경비를 후원해 준 주영혜 (Juliana Chyu,현재 회장) 회장 부부의 계속적인 후원과 운영 기금 모금 자선 음악회등을 통한 많은 후원자들의 후원금과 이사진의 적극적인 후원, 일리노이 주정부로 받은 그랜트등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2006년에 미국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한국에 관련한 주제로 영어 수필을 쓰게 하는 제 1회 세종 작문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는 한국인이나, 후세 또는 미국인들 중에서 한국 문학에 능통한 영어권의 문학 교수나 작가들을 접촉하여 작문경연대회 계획위원으로 초빙하여 모시고 그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며 작문경연대회를 운영하며, 2008년 부터는 수필 부문외에 하바드 대학의 한국 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영어로 쓰는시조 부문을 추가하였고 2011년부터는 초중등부는 계속 한국전래동화를 소재로 하여 수필을 쓰게 하되, 고등부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 단편소설을 소재로 읽게 하여 한국 문학을 소개시키기 시작하였고, 지난 8회째 작문경연대회에서는 참가 자격을 확장하여  청년부 (25세 이하)를 추가 하고 참가 범위를 미국 뿐아니라 캐나다까지 확장 하는 등 매년 세종작문경연대회를 발전시켜 미국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로 부터 인정을 받는 독특한 경연대회로 격상시켰습니다. 세종문화회는 지난 몇 해동안 여러번 한국을 방문하며 이문열 작가님과 김성곤 한국 문학 번역 원장님과 만나 지난 8회 작문경연대회의 고등부와 청년부에서는 이문열 작가님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문 번역판)” 소설을 주제로 하여 그 번역판을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아 경연대회에 참가 하는 모두가 쉽게 소설에 접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의 단편 소설을 미국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청년들에게 소개 시키는 좋은 기회를 마련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기회로 하여 2013년 3월에 이문열 작가님을 시카고에 초대하여 세종문화회와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한국 문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교민들을 위한 문학 행사도 마련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는 미국 교사들이 작문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로 시조 쓰기” 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 Power Point Presentation 자료들을 편집/개발 하고, 세종문화회가 제작한 하바드 대학 데이빗 맥켄 교수의 시조 강의 동영상과 다른 많은 자료들과 함께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올려 세종작문경연대회를 통해 미국 학교 교사들이 더욱 흥미있게 한국의 역사 문화와 문학, 또 시조쓰기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소개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국제작곡경연대회 (Sejong Prize)

세계의 작곡가들이 곡을 작곡할 때 한국의 음률이나 장단을 소재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종국제작곡경연대회는 제1회를 2005년에, 제 2회를 2008년에 UC Santa Cruz 작곡과 교수이며, Pacific Rim Music Festival의 artistic director인 김희경 교수님을 대회기획운영위원장으로 모시고 개최하였으며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한국의 음률을 소재로 하는 피아노, 바이올린곡들을 응모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에 익명의 후원자님으로 받은 $20,000의 후원금으로 제 3회 세종 국제 작곡경연대회를 2012년에 “Sejong Prize”라는 이름으로 시카고 대학의 Shulamit Ran 작곡과 교수를 대회 기획운영위원장으로 모시고 한국, 미국, 유럽의 여러 대학의 작곡가 교수들을 위원으로 하여 조언을 받으며 개최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작곡가들이 한국의 음률을 포함하는 piano trio (또는 이중주 곡)을 응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작곡대회 기획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회와 2회 때의 규정과는 달리, 제 3회에서는 학생들이 아닌 일반 기성 연주가들이 연주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곡들을 작곡하도록 하며 solo 곡이 아닌 이중주나 삼중주 곡을 작곡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등은 한국의 박용빈 작곡가가 수상하고, 이등은 캐나다의 David Hier (작곡과 대학생), 삼등은 미국에서 작곡 활동을 하며 작곡과 박사과정에 있는 양 희영 (Heeyoung Yang)이 수상했습니다. 일등과 이등의 곡은 모두 청성곡을, 삼등은 새타령을 지정된 한국음률로 포함하였습니다. 이 수상자들의 곡들은 오는 2013년 10월 5일 University of Chicago Fulton Hall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The Lincoln Trio가 연주를 하여 처음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world premier performance)
영어로 시조 짓기 워크샵, 세미나 및 강좌
2008년도에 세종작문경연대회 기획운영위원장이신 Heinz Insu Fenk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New Paltz)과 당시 하바드대학 한국학 연구소소장인 David McCann 교수의 권고를 따라 시조 수상자의 상금을 하바드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후원을 받기로 하고 영어로 시조쓰기를 세종작문경연대회에 새로운 부문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하바드 대학을 포함하여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시조를 가르치고, 소수의 기성 시인들이 시조를 영어로 쓰고 있지만, 일반인들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시조가 전혀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시조 경연대회를 통해 시조를 미국 학생들에게 소개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에게 시조가 무엇이고 시조 쓰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적극 후원으로 한국 국제 교류재단으로 부터 시조교육자료 개발 그랜트를 받고 하바드대학 David McCann교수의 협조를 받아 미국교사들이  시조쓰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칠수 있는 교재와 연관 자료들을 개발 하여 교사들을 위한 시조쓰기 워크샵, 세미나, 일반인들을 위한 시조 강좌들을 미국 여러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세종문화회와 시카고 하바드대학 클럽이 공동 후원하여 미국에서 시문학 잡지 Poetry 발간 100주년을 자랑하는 Poetry Foundation 에서 처음으로 시조에 관한 강좌를 하여 시조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시조를 Korean Haiku (Haiku – 일본의 정형시조 3장 17음절로 구성) 라고 소개하여야 알아 들을 정도로 참가자 거의 모두가 일본의 하이쿠는 잘 알지만, 시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여러 사람이 앞으로 시조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세종문화회는 앞으로 계속하여 시조 워크샵, 세미나, 강의등을 개최하여 시조가 미국 학교에서 정식 수업시간에 가르쳐 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종문화회 운영 

세종문화회는 사무총장과 회장단, 이사진들의 꾸준한 홍보활동과 시카고 총영사관을 통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그 활동을 한국에서도 인정받아 2010년 4월에 KBS2TV 에서 시카고에서 세종문화회가 주관한 시조 행사를 뉴욕 한창록 PD 특파원이 취재하여 “생방송 오늘” 프로그램시간에  (2010년 4월 14일 방영) 전국에 방영하였고 (YouTube 에서 “Sejong Cultural Society, Sijo” 로 검색 하면 재방송 동영상을 볼수 있슴), 한국 국제 교류재단으로 부터 영어로 시조쓰기 교육자료 개발자금으로 $10,000 (2009년)의 그랜트를 받아 시조쓰기 교육자료를 개발하였고, 두산 연강재단으로 부터 총 $30,000 (2010-2012년 3년에 걸쳐 매해 $10,000씩) 을 받아 세종작문경연대회와 음악경연대회를 계속 확장하고 시조 세미나/강좌를 미국 의 여러 도시에서 개최할수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에 교보문고의 대산재단으로 부터 $13,000 (한화 천오백만원) 을 받아 한국문학을 미국에 알리는여러 사업들을 할 수있는 기금이 마련 되었습니다. 
2004년에 $5,500의 기본자금으로 제1회 세종음악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세종문화회는  이사진과 동포사회, 동문들, 또 고국의 재단들의 후훤금들이 매년 계속 늘어나 2011-2012년 회계연도에는 총 후원금이 $100,000 로 늘어 났습니다. 이 귀한 후원금 덕분으로 세종문화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더욱 발전하여 좋은 효과를 내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을 위시하며 모든 회장단, 이사들이 무보수로  세종문화회 운영에 자원 봉사하며 또 다른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도와주시기에 모든 후원금들은 사업 운영에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의 활동에 관한 한글판 신문기사와 동영상들은 세종문화회 한글판 웹사이트 www.SejongSociety.org 에 올려 있습니다. 세종문화회의 제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식 영문  웹사이트는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입니다. 지난 세종 음악경연대회 수상자들의 명단, 자기 소개, 심사위원소개와 수상자 연주회의 동영상들과 지난 세종작문경연대회의 수상자들의 명단, 자기소개, 심사위원소개와 수상자들의 작품들이 웹사이트에 올려있습니다. 또 교사들을 위해 시조 교육자료, 한국의 문화, 역사에 관한 power point presentation등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도 웹사이트에 올려있습니다.
2013년도 행사로 3월에 이문열 작가님 초청 문학행사를 갖고, 8월에 제 9회 세종작문대회 (수필/시조)요강을 발표하며, 10월13일에 미국 PBS 방송에서 Kimchi Chronicles로 이름이 알려진 요리사 Marja Vongerichten을 Key Note Speaker연사로 모시고 세종연례기금모금만찬을 개최하며, 가을에 시조 워크샵,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5일 시카고 대학에서 제3회 세종국제작곡대회 수상작품들을 연주하는 음악 연주회를 갖고, 12월에는 제 10회 세종음악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쳐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시조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세종문화회에 관한 질문사항은 Sejong@sejongculturalsociety.org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주영혜 (Juliana Chyu),    부회장: 오유심 (Yousim Oh Kim), 사무총장: 박종희 (Lucy Park)
이사장: 김호범 (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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